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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우리나라에는2004년제정된‘생명윤리및안전
에관한법률’이있어사회적으로민감한윤리적이
슈에대해기준을제시하며큰역할을하고있다. 그
러나이법은 21세기에급속도로발전하고있는생
명, 의₩과학분야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주무부
서가과학기술흐름을항상파악하고있지않으면
시대착오적규제법률로전락할가능성이있다. 대
표적인예가유전자치료관련조항이다.
유전자치료제는유전자를인체에전달해각종인

체 질환을 치료하는 차세대 첨단 신약(新藥)이다.
선진국은연구단계를지나시장진입과산업화초
기에접어들만큼성숙해있는분야다. 독일정부는
작년11월‘ 리베라’라는유전자치료제의약가(藥
價)를치료당약11억원으로승인했다. 미국에서는
올해‘티벡’이라는항암유전자치료제에대해시판
(市販) 결정이날것으로보이고, 전세계적으로는
개발의마지막단계인임상3상이76개진행되고있
다. 유전자치료는30여년역사를가진기술로, 선진
국에서는이에대한윤리적논쟁이 20여년전사실
상끝났다.
그런데어찌된일인지우리나라에서는2004년유

전자치료를생명윤리법에집어넣더니 2012년개정

때에는조건을더욱강화하는개악(改惡)을하고말
았다. 이 법 47조는유전자치료대상을‘유전질환,
암, 에이즈, 기타생명을위협하거나심각한장애를
불러일으키는질병’으로제한하면서이조차“현재
이용가능한치료법이없거나유전자치료효과가다
른것과비교해현저히우수할것으로예측돼야만임
상연구를허가해준다”고못박고있다. 아니면사
안별로보건복지부장관한테일일이승인을받아야
한다는것이다. 이런규제가있으면어떤연구는시
작조차못하니 47조는‘손톱밑가시’가아니라아
예‘손가락을잘라내는규제’조항이다.
미국에서는유전자치료에윤리문제가더이상없

다는결론을내려, 2014년부터특별한경우가아니
면 윤리 이슈를 다루는 절차는 아예 없앴다. 즉 유
전자치료제가모든질환을대상으로하는보통의
약으로취급되는것이다.
선진국에서유전자치료분야는윤리문제와상관

없는 신(新)산업군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분야를
육성해주지는못할지언정그싹마저잘라내는규
제조항을고수하려든다면그나마자생적으로발
전해온국내유전자치료제개발사업은크게위축
될수밖에없다.

개발싹마저자르는유전자치료규제法

탈북청소년들이대학교(4년제)를최종학력으로
희망하는비율이 66.4%인 것으로남북하나재단의
탈북자실태조사에서나타났다. 이는일반청소년
에비해 8%가높은수치로, 탈북 청소년들이한국
사회정착을위해학력에의지하려는경향이높다
는것을의미한다. 또한탈북청소년들을돕는지인
이“남한사회에서무시당하지않으려면대학을나
와야한다는생각이상식처럼퍼져있다”고한말이
이번조사에서그대로나타난것이기도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들은두단계에서좌절을겪

는다. 첫째는대학생활을온전히끝마치기어렵다
는 것이다. 탈북 대학생 5명 중 1명이 휴학 상태이
고복학비율은일반대학생의절반수준인 30%에
불과하다는사실이이를뒷받침한다. 결국특례제
도를통해입학한탈북대학생들의중도포기율이
그만큼높다는얘기다. 
둘째는힘들게졸업해도취업장벽에서또다시어

려움을겪는다는것이다. 그러다보니취업이탈북
보다어렵다는하소연까지나온다. 이들의대학전
공은 의료₩디자인₩공학 계열 등 전문기술 분야가
30% 정도이고, 나머지는인문사회계열이다. 취업

이부진한이유도전공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결
국학벌중심적생각이한국사회에서의정착을어
렵게하는것이다.
정부는학벌중심사회를능력중심사회로전환하

기위해일학습병행제와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
산에정책역량을집중하고있다. 과도한대학진학률
을낮추고취업연령을앞당겨노령화시대의노동력
부족과일자리불일치등을해소하는데그목적이있
다. 그런데도탈북청소년들은한국사회의이러한트
렌드와다르게삶의방향을정하는것같아안타깝다.
최근탈북청년2명이우리대학야간과정에입학

했다. 그중한여학생은기술교육을받고직장을갖
는것이한국사회에빨리정착하는길이라고생각
해서입학하게되었다고한다. 이들이교육과정만
잘이수하면관련업체에서받아주기로약속도한
상태다. 남북하나재단이사장이“성공한탈북민들
의공통점은학력보다는기술과전문성”이라고한
설명은그래서공감하는바가크다. 정부가추진하
고있는능력중심사회로의전환노력은탈북청소
년들의한국사회정착에새로운해법이되어‘작은
통일’의단초가될것으로기대된다.

脫겗 청소년들, 기술₩전문성으로취업장벽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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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協“박상옥 청문회 때 開業 포기 서약서 받겠다”(23
일자 A1면)
“법으로밥을먹고사는이들이어쩌면저럴수있는
가. 자격을가진특정인의개업을변협이억지로막으려
는것은일종의강요죄나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하는
것아닐까? 근본적으로헌법상기본권침해, 즉 위헌적
발상이다.” —박남우

워싱턴에번지는‘한국피로증’(23일자 A18면)
“그들의 피로증에 동의하지 못한다. 아베 일본 총리
가무라야마담화를유지하지않고다시부정하며역사
를왜곡하려획책해한₩일관계를경색시킨것이다. 일
본이역사를왜곡하고독도 유권을주장하니국민감
정이나빠진것이지한국이과거에집착하는것이아니
다.” —김성태

오늘의 100자평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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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맑겠다. 기온은아침최저 하7~ 상3도로어제보다조
금낮고,낮최고9도에서14도로어제와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

바람강해체감온도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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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뜸 달짐해뜸 내일달뜸해짐 내일해뜸 09:5123:1309:0406:2918:4706:31

김민철의꽃이야기

요즘강원도동강엔동강할미꽃이한창
이다. 동강유역절벽바위틈에서자라는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다. 연분홍 꽃잎에
노란 꽃술이 조화를 이룬 것이 너무 예뻐
이맘때 동강은 이 꽃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그런데가끔서식지에서실랑이가벌어

지는 경우가 있다. 동강할미꽃 묵은잎을
자르고사진을찍으려는사람들이있기때
문이다. 식물은, 특히 동강할미꽃처럼 암
반 지대에 사는 식물은 묵은잎이 그대로
있어야 수분을 유지하고 이른 봄 추위를
견딜수있다. 함부로자르면자칫꽃에치
명상을가할수도있다. 그래서주변에있
는사람들이깜짝놀라말리면“왜간섭이
냐?”고고성(高聲)이오가는경우가생긴
다. 올해도마찬가지다. 한 야생화애호가
는최근“동강유역에서가장꽃대가많은
동강할미꽃포기묵은잎을누군가싹뚝잘
라놓았더라”고탄식하며관련사진을올
렸다.
하지만묵은잎을자르는정도는그나마

양반이라고 해야 할까. 경기도 수리산은
2~3월변산바람꽃을볼수있는곳으로유
명하다. 지난해갔을때파란이끼위에변
산바람꽃과노루귀가나란히피어있는것
이보여반가운나머지셔터를눌 다. 그
런데좀이상했다. 꽃이기운없이시들어

보 다. 꽃대를만져보니둘다스르르빠
져버렸다. 누군가 꽃을 꺾어다 꽂아 놓고
사진을찍은것이었다.
10여년 동안 꽃을 찾아다니며 차마 못

볼장면을적지않게보았다. 꽃에물방울
이 맺힌 사진을 찍는다고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사람(꽃잎에물을뿌리면수정전
에 꽃잎이 마를 수 있다), 꽃송이 방향이
마음에들지않는다고이리저리돌리며찍
는사람, 주변의낙엽을싹걷어내고그대
로 가는 사람(낙엽은 야생화에게 추위와
건조를막아주는이불이나마찬가지다)….
약간의 주변 정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꽃
의 생태에 향을 주며‘연출 사진’을 찍
는것은꽃의생명까지위협할수있다.
이른봄에복수초₩노루귀등이눈속에

서 핀 설중화(雪中花)를 찍는 것은 많은
‘꽃쟁이’들의로망이다. 그런데눈을가져
와뿌리고찍는사람, 꽃대를꺾어눈위에
꽂고찍는사람등을본적이있다.눈을뿌
리면갑자기온도가내려가식물이동사할
수도 있다. 심지어 한 야생화 사이트에는
아이스박스까지가져와노루귀주변에소
금과 얼음을 뿌리고 사진을 찍는 장면도
올라와 있다. 이런 연출 사진이 사진전에
서상을받는경우가있는모양이다. 꽃쟁
이중에는“물뿌린사진같은연출사진에
상을 주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궁금하

다”는사람들이적지않다.
예쁜꽃을보고잠시후빛이더좋아져

서하나더찍으려고돌아와보니그사이
에누군가꽃대를잘라놓았더라는목격담
은꽃쟁이들사이에서흔히들을수있다.
누군가 자기 이후에는 사진을 못 찍게 하
려고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우
“(꽃) 정사진을찍었다”고말한다.

누가이런짓을할까. 꽃을찾아다니다
보면두부류의사람이있는것을느낄수
있다. 꽃이좋아서사진을찍는사람과사
진을찍다가꽃도찍는사람이다. 각각이
른바‘꽃쟁이’와‘사진꾼’인데, 아무래도
사진을중시하는사람중에꽃을아끼기보
다는좋은사진(?)을얻기위해꽃을훼손
하는경우가있는것같다.

이쪽에서가장유명한일화는어느사진
작가가구도설정을위해 2011년부터 3년
간대표적인금강송군락지인경북울진군
에서 금강송 20여 그루를 베어낸 것이다.
이사람은무단벌목을한다음에찍은사
진을 여러 사진 전시회에 출품했다. 한국
사진작가협회는 2014년이사람을협회에
서제명했다.
지난해 또는 불과 며칠 전까지 꽃이 분

명히있었는데흔적도없이사라지는경우
도있다. 누군가캐간것이다. 깊은산에서
자생하는것을캐다심으면대부분 2~3년
내죽는다. 환경이다른데다가땅속박테
리아와공생하는경우가많아서적응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분별한 채취로
복주머니난등멸종(滅種) 위기에처한식
물이한둘이아니다.
그런데꽃을좋아하는사람이아무리조

심해도 꽃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
도꽃을훼손하는일임은부인할수없다.
꽃쟁이들의고민중하나다. 한야생화애
호가는“내가꽃을사랑하는것이꽃들에
게상처를주는것같아정말미안하다”며
“찾지않는것이보호하는것이아닐까생
각해 보지만 보고 싶어 다시 길을 나서곤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앞으론 강좌를
개설해자격증을취득한사람만야생화탐
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자연의
복원력을믿고최대한조심할수밖에없을
것같다.
전국적으로매화가만개했고산수유, 생

강나무도노란꽃망울을터트렸다. 서울에
서도막개나리, 진달래가피기시작했다.

이런 좋은 계절에 새 봄을 예찬하는 이
아니라 꽃 훼손을 걱정하는 을 쓰는 현
실이가슴아프다. 그러나이런식으로가
다가는희귀한식물은수목원에가야겨우
볼수있는시대가올지도모른다. 

사회정책부차장

궦사진꾼은싫어요궧 꽃들의絶叫

일러스트=이철원기자

궨연출사진궩 찍겠다는욕심으로

동강할미꽃묵은잎잘라내‐

雪中花 찍겠다고눈뿌리고

다른사람못찍게꽃대꺾기도

꽃피는계절마다 궨꽃쟁이궩들탄식

자연그대로즐겨야지속가능

”

“

<절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경험 많고 노련한 여행객(ex-
perienced and seasoned traveller)들도곤혹스러워
하는(scratch their heads) 것이팁문제다. 누구에게
언제얼마를줘야할지씨름을한다(wrestle with it).
현지 관행을 알지 못해(be unaware of local cus-
toms) 어색하거나불편한상황을초래하기도(lead to
awkward or uncomfortable situations) 한다.
호텔객실까지가방을옮겨주는벨보이에겐가방의

크기₩무게에따라1개당 1~5달러를주면된다. 여분의
담요(extra blanket) 등을갖다주는직원에겐품목1개
에2달러, 수량이여럿일땐1달러정도더주면된다.
방청소담당종업원(chambermaid)을위해선 1~5

달러남겨두면무난하다. 일부호텔은객실에봉투를비
치해뒀다(place envelopes in guest rooms). 
레스토랑종업원의봉사료는계산서에포함시킨(in-

clude the service charge on the bill) 곳이많다. 계
산서 끝 부분에 적혀 있다(be noted near the bot-
tom). 포함돼있지않은경우일반적인팁(standard
tip)은 요금의 10~15% 정도다(range from 10 to 15
per cent). 예외적일정도로좋은서비스(exceptional
service)엔 20%가량을 준다. 택시 기사에겐 요금의
10%를팁으로주는것이일반적인데, 나라에따라서는
요금을가장가까운정수(整겤)로반올림해(round up
the fare to the nearest whole number) 나머지잔돈
을줘도괜찮다.
팁과관련해최악

의 경우는 아예 주
지 않는 것, 그다음
은당사자에게팁을
줘야하느냐고물어
보는 것이다. 기분
을 상하게 하거나
(cause offense) 팁에서 바가지를 쓰게 될(end up
being ripped off) 수도있다.
호주나뉴질랜드에는팁문화가없다. 각별한서비

스를받았을때감사의표시로(as a token of appre-
ciation) 팁을남기는경우는있다. 중국에서도일반적
이지않다. 홍콩과마카오는완전히서양식이다.
독일 레스토랑에선 팁을 테이블 위에 남기지 않는

다. 종업원에게직접건네주는(hand it to them) 것이
예의다. 스페인은7~13%가일반적인데(be common-
place), 팁을남기지않는다고해서질책을받지는(get
a slap on the wrist) 않는다.프랑스와카리브해국가
들에선 봉사료가 객실료 또는 계산서에 포함돼 있어
(be included in the room charge or on the bill) 따
로챙겨주지않아도된다. 태국은현지돈으로 20바트
(약 690원) 정도남기면대부분고마워한다.
특히조심해야할곳은일본이다. 팁이모욕으로여

겨진다(be considered an insult). 
어느나라에서든팁을먼저쥐여주며좋은자리를달

라는등부탁을하는것은모욕으로느낀다. 고깃집아
줌마나참치집종업원에게만원짜리찔러주며더좋은
걸로더많이내오게하는것은굴욕적₩모멸적취급을
하는(have them be subjected to humiliating and
degrading treatment) 행위다. 팁은사전에주는뇌물
(a bribe given in advance)이 아니라고마운서비스
에추후사례를하는(reward an appreciated service
afterward) 미덕이다. 조선뉴스프레스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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